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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개원 전부터 한달에 한번 산에 오릅니다. 몇 몇 친구들과 함께 주로 올라가는 산은 아이스 하우스 캐니언 (Ice House Canyon)입니다. Mt. Baldy에 가까운 계곡으로서 맑은 물이  흐르고 수목이 무성하여 약수터도 있습니다. 그런  산행길이  심신을 무척 즐겁게 해줍니다. 좋은 곳을 잘 찾아내는 한인들이 그런 산행길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오전 중에 그 곳을 등산하는 등산 객들이 아마도 5백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등산 객들 중에 제 짐작으로는 90%이상이 한인들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등산 객들은 서로 한국어로 다정한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르셨군요?”, “조끔 참고 올라가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등 인사를 나눌 때마다 한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동포끼리의 동질감에 힘든 등산길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특히 아이스 하우스 캐니언은 한인들이 주로 즐기는 등산 길이 때문에 코리언 밸리 (Korean Valley)라는 별명으로 통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산 길에 어쩌다가 만나는 비 한국인들을 지나치면서  농담을 건네봅니다. “당신 들은 한국인들이십니까?”고 물으면 당연히 “아닙니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아니시면 입장료를 내셔야 합니다.”고 익살 스러운 말을 하면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생각하다가 그들은 잠시 대답을 못합니다. 그 때 이어서 “그런데 입장료는 허그(Hug)입니다”고 말하면 그 때서야 그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제가 들은 멋진 대답은 “외상으로 합시다. 훗 날에 허그를 할 께요.”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여튼 등산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고 교환하는 대화 하나 하나가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극히 드믄 경우이지만 무례한 동포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등산 길에 정상을 약 1 마일 남긴 지점에서 가다 쉬고 가다 쉬고 하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사실 아이스 하우스 캐니언을 등산 하면서 여성 등산 객이 젊었는지 젊지 않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여성들은 채앙이 긴 모자를 깊이 눌러러 쓰고 까만 색안경을 썼을 뿐 만 아니라 어떤 여성분들은 눈과 코 부분만 뚤린 얼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등산 여성이 아가씨인지 아줌마 인지도 알 수가 없고 미인인지 그저 그런 얼굴의 소유자 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등산 복은 어디에서 구했는지 다 우아하고 멋진 옷 들입니다. 하여튼 위에 말씀드린  쉬며 가며 하는 여성 등산 객은 몸매로 봐서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딸 같은 여성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의 노파심에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함드시는 모양이군요. 천천이 쉬면서 올라오세요.”고 제가 위로하는 말을 했더니 그녀 왈 “말시키지 말아요.”고 했습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또는 “말시키지 마십시오”도 아니고 “말 시키지 말아요.”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벌 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그 여성 등산객이 괫씸하다기 보다 교양이 없고 무례한 인간으로 느껴졌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같이 가는 일행은 그런 여성의 말을 들으면서 예의가 바른 한인 들 중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행동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이기심이 강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타심은 거의 없고 세상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무례한 여성이 결혼을 했다면 그런 여성과 사는 남편은 몹시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명한 고 피터 드럭커 (Peter Drucker)교수는 만세의 진리가 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애국심 만으로는 안된다. 국민들의 공민성 (Civility)이 애국심과 합쳐져야 나라가 잘된다.” 공민성이란 남을 배려하고 공중 예의를 지키며 이타심을 발휘하는 마음씨입니다. 이런 공중 예의는 산행에서뿐만 아니고 골프장에서 , 비행기안에서, 극장에서,  식당에서, 또는 휴대전화 사용시에도 항상 요구되는 예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산에서 만난 젊은 여자 등산객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녀를 위하여 드리는 제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무례한 말을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얼굴이나 몸매가 예쁘면 뭘 합니까? 예의를 먼저 닦으세요.”  끝  


